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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스틱, 폐기물부담금제 개선 요구
환경부, 상의 협의채널 마련 약속 … 1회용품 규제도 합리적 개선 필요

곽결호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간 상시 협의채널을 통해 각종 환경규제의 현실성

과 타당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곽결호 장관은 7월23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중소기업협동중앙회 주최로 열린 조찬강연회에 강연자로 참석해 

중소기업인들의 건의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강연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폐기물부담금 제도 개선, 1회용품 사용규제 개선, 재활용기업에 대한 지

원 강화 등 각종 건의사항들을 쏟아냈다.

석용찬 하남인더스트리 대표는 “폐기물부담금 관련법 개정으로 합성수지를 생산하는 일부 대기업이 부담했

던 부담금이 플래스틱제품을 생산하는 7000여 중소기업에 전가돼 중소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과거처럼 대기업에 부담금이 부과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곽결호 장관은 “현재 폐기물부담금 문제에 대해 연구용역을 맡겨 검토하고 있으며, 최종결정 절

차의 일환으로 함께 논의하도록 하자”고 답했다.

석용찬 대표는 또 “플래스틱 용기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재활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

며 플래스틱이 환경 유해물질인지도 명확하지 않다”며 “재활용에 초점을 맞춰 규제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

해 달라”고 건의했다.

노상철 프레임조합 이사장은 “재활용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지정하고 환경부에 회수․재활용 촉

진 장려금을 신설하는 등 재활용업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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